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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10. 12.(월) 배포 즉시

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
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

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
1. 관련 기사
□ 10.12.(월) 세계일보, “1.2%만 가입... 자영업자 고용보험 외면받아”

ㅇ 올해 8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6만 9,508명으로, 같은 달 
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자영업자 약 578만명의 약 1.2% 수준

ㅇ 노동부와 중기부가 함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중도 
탈퇴하는 이유를 실태조사부터 하고, 보험료 부담과 까다로운 실업급여 
수급요건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턱을 살펴 낮춰야 함

2. 설명 내용
□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특성*을 고려, 자영업자 본인이 가입 

여부를 선택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 중
   * 창업‧폐업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,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 등

 ㅇ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중기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(매월 보험료 최대 
80% 지원, 5년)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(’26.8월 기준 약 7만명 가입)

   * 가입자 수(명): (`23) 47,604 → (`24) 53,705 →(`25) 61,998 / (`26.8월) 69,508
□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

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
 ㅇ 노동부는 폐업 직전 재고 처리 등으로 일시적 흑자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

반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(’27.1월 시행)
* (현행)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로 ‘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’ →
(개선) 폐업 직전 ‘6개월 중 4개월 이상 적자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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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
(’26년 153억원 → ’27년 정부안 199억원)

□ 아울러, 미가입자 및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애로
사항을 파악하여, 지속적으로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

 ㅇ 제도를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음
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이창주 (044-202-7347)

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노  현 (044-202-7925)


